
■ 전통분야

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: 2018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– 상반기 전통분야

ㅇ 회의일시 : 2018. 06. 08(금) 09:30~12:30

ㅇ 회의장소 :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

2018년도 상반기 전통분야 대관료 지원사업 심의는, 지원금액 대비 신청금액을 고려

하여, 신청한 모든 개인ㆍ단체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. 다만 이틀 공연에 6

일 대관을 하는 경우처럼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연장 대관이 과도하게 이루

어진 경우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다소 축소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. 

신청사업의 공연 품질, 프로그램 구성, 준비와 실행의 성실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

볼 때, 일부 사업의 경우는 신청서에 제시된 사업내용이 다소 모호하거나 너무 소략

한 정보만을 담아서 심의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. 예를 들어 창작곡 

공연의 경우 단순한 조성음악 양식 혹은 유행하는 록밴드 양식에 한 두 가지 국악기

만 첨가되는 것처럼 실제 그 공연의 내용이 전통예술분야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

한 경우가 있지만, 신청서에 그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담지 않음으로써 작품의 성격

과 공연의 품질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. 이런 신청서의 

경우는 이번 심의에는 신청건이 많지 않아서 큰 무리없이 지원을 결정하였지만, 향

후 조금만 경쟁이 강화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.

『문예연감』(한국문화예술위원회)의 통계자료를 보면 전통 내지 국악분야 공연이 결

코 적지 않고 횟수로는 이미 4천~5천회의 공연이 연간 펼쳐지는데 그에 비하면 공

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은 극소수의 개인ㆍ단체만이 신청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

다. 아는 사람만 신청하거나 혹은 소극장 공연의 경우 신청서 작성의 노력에 비해 

지원받을 수 있는 대관료 금액이 크지 않아서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 탓도 있을 것

으로 사료된다. 주로 이 사업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경

우가 다수일 것으로 보이며, 이 때문에 문예진흥기금 신청에 경험이 많고 서류작성

에 밝은 몇몇 개인과 단체만이 매년 반복해서 기금지원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

다. 또한 이번 심의처럼 경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작품의 품질이나 공연의 열의

ㆍ진정성이 떨어져도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, 오히려 기금이 전체적인 전통분야 공연

예술 생태계에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

있다고 판단된다. 

요컨대, 이 사업이 전통 분야에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

제고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며,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보다 우수한 품질과 건강한 진

정성을 가진 예술가들이 지원을 받아야 하고, 공연의 국적과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

는 내용을 신청서에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신청서는 예외 없이 탈락할 수 있는 여건

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